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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어린이 뮤지컬 공연
어바인 베델교회

어바인 베델교회(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가 크리스마

스를 기념해  25일 오전 11시 어린이 뮤지컬을 

개최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90여명의 아동들이 출

연해‘The Little Drummer Dude’라는 제목으

로 공연하는 이 뮤지컬은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 자막이 제공돼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

도 준비되어 있어 함께 즐길 수 있다.

뮤지컬을 지도하고 있는 장재혁 씨는“힘들지

만 즐겁게 연습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있으며 

그 자체로 감동을 받는다.”라며“지난 14일에

는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4개의 양로원을 방문

해 작은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 문의: (949) 854-4010

신학생 장학금 전달
세리토스 어머니봉사회

세리토스 어머니봉사회는 지난 16일 부에나

파크 갈보리선교교회(담임목사 심상은, 8700 

Staton Ave., Buena Park, CA 90620)에서 신학

생 장학금 전달식 및 총회를 열고 하웅 선교사

(풀러신학교 박사 과정) 등 6명의 신학생들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박수엽 씨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2004년 창립된 세리토스 어머니봉사회

는 노숙자와 장애인, 멕시코 선교 등을 하고 있

으며 매년 ABC 통합교육구에서 선정한 고등

학생, 신학생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학금은 회원들

이 회비와, 식품바자회 등을 통해 마련한다.

▶ 문의: (714) 757-1874

예수 성탄, 우리의 성탄     

자는 일을 다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시기에서 구

원의 빛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날 거리를 헤매다가 우연히 

성당에 들어갔는데 마당 한쪽에 모

셔진 성모상이 그렇게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날부터 그 자매는 가

슴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며 예수님

을 모신 날부터 그녀는 새로 태어나

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 안에 

태어나시자 자매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으며 

한동안 파출부로 나가다가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그냥 

먹고 살 만은 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탄생하

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힘들고 어

려웠던 분들, 가난하고 외로웠던 분

들, 그리고 병들어 고생했던 분들에

게서 그분은 태어나시기를 원하십

니다. 오늘 밤 천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

의 고을에 나셨다”(루가 2,11). 여러

분이 바로 다윗의 고을입니다.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길웅 신부-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이사 9,1)

오늘 이사야가 외친 놀라운 말씀

이 우리 가운데 크게 빛나고 있습

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세상은 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의 탄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탄생(?)

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넘

었건만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으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시부모

님에게도 낙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쓸쓸하고 허전할 수가 없었

습니다. 그런데 결혼 13 년째 되던 

해에 부인이 임신을 하더니 드디어 

옥동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우선 부부가 기뻤습니다. 이제 남

편은 아버지가 되었고 아내는 비로

소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

어남으로 인해서 그 부부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아

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시어머

니는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기 하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모

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보다 더 위대한 의미가 있

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

리 인생이 새로워지며 또한 우리 인

생이 그분 안에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따

라서 성탄은 하느님의 것이요 또한 

인간의 것입니다. 인간은 실로 예수

님 때문에 인간다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의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의 은총은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않

는 이에게나 모두에게 골고루 나타

났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믿는 

이에게만 그 은총이 살아서 빛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총의 빛이 환

하게 빛나도 눈을 감아 버리면 빛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주님을 찾고 기

다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정

작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실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눈

을 다른 곳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도 주

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까 주님이 그 안에 탄생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설혹 주님이 그 인생 안에 

태어나셔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사업이 실패한 얘기를 하면

서 울었습니다. 듣고 보니 딱했습니

다. 처음에 화장품 장사를 했지만 

손해만 봤고 나중엔 음식 장사를 

했으나 빚만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혼자 자식들과 함께 살


